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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Hlk533704436]“오늘은 나도 SKT 구성원”
어린이날 본사 찾아온 꼬마 사원들
- SKT타워에 구성원 350 가족 초청… 온 가족이 즐기는 프로그램 마련
- 정재헌 CEO, 구성원 자녀들에게 ‘SKT 주니어 명예사원 임명장’ 수여
- 앞서 4일에는 장기고객 ‘숲캉스 데이’ 현장 방문해 오랜 신뢰에 감사 인사
	[bookmark: _Hlk228861389]엠바고 : 5월 5일(화) 오전 10시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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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Hlk151973338]5일 어린이날,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 특별한 ‘꼬마 사원’들이 출근했다. 주인공은 SKT 구성원 자녀들이다. 이날 하루 SKT 본사에는 꼬마 사원들이 만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정재헌, news.sktelecom.com)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 본사에 구성원 350 가족을 초청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정재헌 CEO는 구성원 자녀들에게 ‘SKT 주니어 명예사원 임명장’과 함께 선물을 전달하며, “자랑스러운 부모님과 오늘 하루 신나게 즐기는 것이 첫 번째 임무”라고 말했다. 또 행사에 참여한 구성원 가족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직접 촬영하는 등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행사장에는 에어바운스·볼풀장을 비롯한 ‘플레이존’, 떡볶이∙닭강정 등이 마련된 ‘먹거리존’, 컬링게임∙행운볼 잡기를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존’ 등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구성원 가족 초청 어린이날 행사는 지난 2016년부터 노사가 함께 이어온 SKT의 대표 가족 친화 프로그램이다. 자녀들이 부모의 일터를 둘러보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 CEO와 전환희 SKT 노조위원장이 함께 구성원 가족을 맞이하며 의미를 더했다.

한편, 하루 앞선 지난 4일 정 CEO는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포레스트 캠프’에서 열린 ‘T 장기고객 숲캉스 데이’ 현장을 방문해 10년 이상 SKT와 함께해 온 장기고객 가족 300여 명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 CEO는 오랜 기간 SKT와 함께해 주신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준비한 선물을 직접 전달했다. 또한 현장에서 고객들이 남긴 메시지를 꼼꼼히 살피고 대화를 나누며 서비스 이용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와 앞으로 바라는 점 등을 경청했다.

정 CEO는 “오랜 시간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보내주신 고객, 그리고 하루하루 업무에 헌신하는 구성원과 그 곁에서 묵묵히 응원하는 가족 모두가 오늘의 SKT를 만든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고객과 구성원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들으며 더욱 신뢰받는 회사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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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설명
SK텔레콤이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 본사에 구성원 350 가족을 초청하는 행사를 열었다.

사진1. 정재헌 CEO가 구성원 자녀에게 ‘SKT 주니어 명예사원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2. 정재헌 CEO(사진 오른쪽 두번째)와 전환희 노조위원장(사진 왼쪽)이 구성원 자녀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3. 지난 4일 정재헌 CEO가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포레스트 캠프’에서 열린 ‘T 장기고객 숲캉스 데이’ 현장에서 고객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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